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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그리드, 정부와 민간이 힘 모아 함께 추진키로 

- 윤상직 장관, 산·학·연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-

□ 8월 12일(월),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

구자균 한국지능형전력망협회장(현 LS산전 부회장), 박상진 한국전지

협회장(현 삼성SDI 사장) 등 산․학․연 전문가들과 『스마트그리드

정책 간담회』를 개최하였다.

* 참석자 현황

산업계

구자균 지능형전력망협회장(LS산전 부회장), 박상진 한국전지

협회장(삼성SDI 사장), 김홍진 KT 사장, 박규호 한전 부사장,

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, 강혜정 IDRS 대표이사

학 계 문승일 서울대 교수, 김창섭 가천대 교수

연구·지원기관
김대경 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 PD

박천진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

□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그간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

전력서비스를 수요자와 공급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요

관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고,

ㅇ 특히, 스마트그리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

과제로서 제주실증사업(’09.12~’13.5)에서 도출된 다양한 비즈니스

모델들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창의적인

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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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산․학․계 관계자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

대한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하면서, 제도 개선과 시장 창출을

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많은 주문을 하였음

ㅇ 특히, 요금체계 개편, 전력 재판매 허용, ESS 보급을 위한 제도

개선, 지능형 수요관리서비스 육성, 스마트미터기 전환계획과 확산

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조속한 대안과 방향 제시를 요청하였음

□ 이에 윤 장관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에

대해 재확인하면서,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금년

중에 마무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은 충분한

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함

ㅇ 아울러 윤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

하는 것이고 실제 투자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

누차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소기업의 당찬

도전도 당부하였음

□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대한

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가 다시

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,

ㅇ ESS(에너지저장장치) 보급 활성화 방안,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

추진계획, 지능형 수요관리서비스 육성방안, 스마트미터기 전환

계획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들을 조만간 발표

할 것이라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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